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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0년대 초 11.3kg에서 2020년 기준 53.7kg으로 약 5배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하듯 축

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 전업화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 농업 생산액(약 501.4천억원)의 

40%정도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농업생산액 상위 6대 품목 중 5개 품목이 축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산업의 성장은 

악취, 수질오염, 토양 양분 과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4%내외이지만 국내 메탄 배출량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대두되는 암모니아의 경우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3%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중립의 

배경과 가축 사육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위적인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줄이고, 남은 양은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0으

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지구 평균 온

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제

적 공감이 형성되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기후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통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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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정도로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PCC, 2021).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 온

도를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고, 기후 저지선(climate defense line,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 기준을 1.5∼2.0℃로 설정하였다(IPCC, 

2018). 

온실가스 관련 국제협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를 채

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

였고,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부터 부속서 2 국가(의무감축 없음)로 참여하였다.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와 탈퇴가 발

생하였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

지 않는 점, 계획기간이 정해져 지속적인 체제 유지가 불

확실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이전과

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기후변화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기후체계라는 의미에서 “신(新)기후체제”

가 출범하게 되었다. 파리협정은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

가 있다. 먼저,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1.5∼2.0℃)

에 합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1992년)은 온실가스가 기

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험한 영

향”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를 법적 구

속력이 있는 문서로 명시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이다. 

“2℃ 목표”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이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목표 온도 2℃를 주장하였으며,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서 논의,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 1.5℃)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

함하고 있다. 

두 번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기후변화 협정이다. 교

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

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mitigation)뿐만 아니라 적응

(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

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등 다

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발

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재정과 기술, 역량배양 

측면의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온실가

스 배출과 관련하여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투명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국가별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감축 의무를 하향식

(top-down)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되고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심하여 범국가적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파리협정에서

는 더욱 많은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방식(bottom-up)을 채택하였

다. 즉, 각 당사국이 스스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

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국가 결정 기

표 1. 국가별 2050 탄소중립 추진현황

구분 법제화 정책 문서화 선언 제안/논의중

국가 수 17 38 16 57

주요 국가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호주, 

터키, 중국 등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라위, 

베트남, 인도 등

스위스, 페루, 수단, 예맨, 

인도네시아 등

*자료: 영국 기후변화 비영리조직 에너지 및 기후정보 유닛(Energy & Climate intelligence unit, 2022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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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고 

한다. 이때 제출한 NDC에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

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이 감축 의

무를 갖는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게 NDC를 제출

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였는

데, 모든 당사국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

출량의 절대량(economy-wide-absolute)을 감축하도

록 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

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는 개발도

상국에 재원을 지원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 추가 의무

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

적인 영향에 취약한 국가와 기후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는 

최빈 개발도상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

고 있다. 

다섯 번째,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목표 상향이 

요구된다.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NDC

가 2℃ 목표에 부합하는지 5년마다 조사(전 지구적 이행

점검, global stocktake, GST)를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

의 노력에 대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내년(2023년) 첫 점검을 앞두고 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모든 당사국의 이행상황을 통합하여 점검한 

후 전 지구적으로 2℃ 목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만큼의 노

력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

서는 종료 시점 없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당

사국에서는 그 결과를 고려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제

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였다. 

온실가스 관련 국내 정책동향

우리나라에서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를 발표하기에 앞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녹색사

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

자’는 비전과 5대 기본방향,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

였다. 농축산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확대(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스마트 축사 확대), 저탄

소 농업기술 확산(저메탄 사료 개발, 토양탄소 저장, 저투

입 농업, 논물관리 등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된 기술의 현

표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의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신기후체제)

채택&발효 ▪ (’97) 채택 → (’05.2.) 발효
▪ (’15.12.) 채택 → (’16.11.) 발효

   -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 인식

범위 ▪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 감축, 적응, 재원, 기술, 투명성, 역량배양

감축대상

국가

▪ 부속서 1 국가(선진국 및 EU)

  - 1990년 당시 OECD 국가 및 EU
▪ 모든 당사국

감축목표 ▪ 1990년 수준 대비 5% 이상 감축
▪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2℃ 이하로 유지

   -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

규제대상 ▪ 이산화탄소 농도 ▪ 지구 평균 상승 온도

감축목표

설정방식

▪ 하향식(Top-down)

   - 글로벌 감축목표를 선진국 대상으로 하향식 차등 부과

▪ 상향식(Bottom-up)

   - 국가별 여건과 역량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

적용시기
▪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 2021년∼(pos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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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급·교육 확대), 친환경 에너지(가축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히트펌프 활용), 국민 인식개선(음식물 

쓰레기 감소, 식생활 개선)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2018년 배출량(727.6백만 톤CO2e.) 

대비 291백만 톤을 감축(△40%)하는 2030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와 2050년 국가 전체 순 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배출량(24.7백만 톤 CO2e.) 

대비 2030년에는 6.7백만 톤 감축(△27.1%, 감축 후 배

출량 18.0백만 톤 CO2e.), 2050년에는 9.3백만 톤 감축

(△37.7%, 감축 후 배출량 15.4백만 톤 CO2e.)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이하동일) 기준 701.4백만 톤으로 1990년 대비 140% 

증가하였고, 전년(2018년)보다 3.5% 감소하였다.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611.5백만 톤(국가 총 배출량의 87.2%)이

고, 산업공정은 52.0백만 톤(7.4%), 폐기물 17.6백만 톤

(2.5%), 농업에서 21.0백만 톤(3.0%)을 배출하였다. 농업 

분야의 2019년 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3.0%에 해당

표 3.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구분 국가 전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탈루 흡수·국외

’18년 배출량 727.6 269.6 260.5 52.1 98.1 24.7 17.1 - 5.6 △41.3

’30년 배출목표

(’18 대비)

436.6 149.9 222.6 35.0 61.0 18.0 9.1 7.6 5.2 △72.2

(△40.0) (△44.4) (△14.5) (△32.8) (△37.8) (△27.1) (△46.8)

그림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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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1.0백만 톤으로 1990년 대비 0.03%, 전년(2018

년)보다 0.8%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육류 소비증가

에 따라 1990년보다 장내발효 부문에서 55%, 가축 분뇨

처리 부문에서 72% 증가하고, 논 면적 감소로 벼재배 배

출량은 44% 감소하였다. 배출원 별로는 벼재배 부문이 

농업 분야 배출량의 28.2%를 차지하며, 농경지 토양에서 

26.5%, 가축 분뇨처리 23.4%, 장내발효 21.9% 순으로 

배출된다. 

반추가축 장내발효 메탄 생성과 저감

반추가축1)은 사료를 소화(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생성하고 반추(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하게 

된다. 돼지와 같은 단위동물이나 말 등의 가축에서도 후

장발효로 소량의 메탄이 생성·배출된다. 반추가축이 섭

취한 사료는 반추위 내 미생물 발효로 휘발성 지방산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수소 등으로 분해된다. 이때 생

성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메탄생성세균이 이용하는 과

정에서 메탄이 생성·배출되고 이는 가축으로서는 섭취

한 에너지 손실이 된다. 그래서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메

탄을 줄이는 연구는 영양·사료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진 연구이다. 사료의 반추

위 소화·이용성 개선, 가축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

행되던 연구는 20세기 이후 반추동물의 장내발효 메탄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소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은 사료의 

급여량과 종류를 바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료와 같

이 구조 탄수화물이 많은 사료를 급여하면 농후사료를 먹

일 때보다 메탄이 많이 배출된다. 또한 사료 내의 단백

1)	‌�되새김 동물이라고도 한다. 소, 양, 염소, 기린, 사슴, 낙타 등이 있으며,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는 특성(반추, 되새김질)과 미생물을 통해 사료의 
소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199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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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비율이 높아지면 메탄 발생량이 감소하고, 사료 중 섬

유소 함량이 높아지면 메탄생성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 사료 섭취와 메탄 생성과의 관계를 보면, 사료 섭취

량이 증가할수록 총 메탄생성량은 증가하고, 사료의 급

여 횟수가 적을 때 메탄생성량이 줄어든다. 여름철에 사

료의 에너지 함량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지방이 

메탄 생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반추

위 내에서 메탄생성에 필요한 수소를 이용하여 메탄 발생

량을 줄일 수 있다. 프로피온산 증진물질(푸마르산, 말산 

등)이나 환원적 초산 생성균 역시 메탄생성 재료가 되는 

이산화탄소나 수소를 이용하여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

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가 사포닌(saponin), 탄닌

(tannin),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과 같은 식물유래 천

연물이 반추위 메탄 생성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메탄 저감 사료는 반추위 미생물 생태

계를 변화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 가축의 건강이나 축산

물을 소비하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하므로 관련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할

로겐 화합물이나 항생제와 같은 화합물 첨가는 메탄 억제 

효과가 있더라도 생산성 개선 목적의 항생제 사용이 금지

되고, 잔류독성 우려 등으로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

행되었다.

사료 단백질 조절과 탄소 저감

사료 단백질 조절에 따른 질소 감소 효과는 축종별 차

이는 있으나, 사료 중 단백질을 1% 줄일 때, 분뇨로 배

출되는 질소를 3∼9%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홀

스타인 거세우에서 사료 단백질 2% 저감 시 총 질소 배

출량이 6.9∼12% 감소하였고(Kamiya 등, 2020), 육우

(British × Continental)에서 사료 내 단백질을 1.5% 낮

추었을 때 총 질소 배출량이 17∼21% 줄었다(Cole 등, 

2006). 젖소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16%에서 13%로 줄

였을 때에는 유성분과 유량에 영향 없이 질소 배출량이 

25% 감소했으며, 슬러리에서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50% 

감소하였다(Higuchi 등, 2019). 양돈사료 내 단백질 1% 

그림 3. 소의 장내발효 메탄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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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은 분 및 뇨의 일일 질소 배출량을 각각 3.8 및 9.4% 

감소시키고, 슬러리 내 질소 및 암모니아의 함량은 각각 

4.8 및 8.2%씩 저감할 수 있다. 가금 사료 내 단백질 1% 

감소는 분과 뇨로 배설되는 질소 배출량을 약 9.4% 감소

될 뿐만 아니라, 질소 섭취량 대비 질소 축적량은 1.1%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지난해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돼지에 대해 사료 내 단백질 급여 수준은 1

∼2% 낮추고, 소와 가금에 대한 사료 조단백질 급여 기준

을 신규로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5. 돼지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

변경 전 변경 후 

사료의 명칭 용도 범위 허용기준 사료의 명칭 용도 범위 허용기준

포유자돈 이유 이전 23% 이하
포유자돈 ~이유 초기 20% 이하

이유돈전기 7~11kg 21% 이하

이유돈후기 11~25kg 20% 이하 이유돈 이유초기~25kg 18% 이하

육성돈전기 25~45kg 19% 이하
육성돈 25~65kg 16% 이하

육성돈후기 45~65kg 18% 이하

비육돈전기 65~85kg 17% 이하
비육돈 65kg~출하 14% 이하

비육돈후기 85kg~출하 16% 이하

번식용웅돈 25kg 이상 14% 이하 - 삭제 -

번식용모돈 25kg 이상 16% 이하 번식용모돈 25kg 이상 15% 이하

임신모돈 임신중 16% 이하 임신돈 임신중 13% 이하

포유모돈 포유중 20% 이하 포유돈 포유중 19% 이하

출처: 농식품부, 2021.

표 4. 소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

사료의 명칭 허용기준(변경 전) 허용기준(변경 후)

고기소용 배합사료

<신설>

어린송아지: 24% 이하 / 육성우: 18% 이하

번식우: 16% 이하 / 종모우: 17% 이하

임신우: 15% 이하 / 포유우: 18% 이하

큰소전기: 17% 이하 / 큰소후기: 15% 이하

젖소용 배합사료

어린송아지: 24% 이하 / 중송아지: 19% 이하

큰송아지: 18% 이하 / 임신우: 17% 이하

종모우: 17% 이하 / 비유초기: 24% 이하

비유중기: 19% 이하 / 비유말기: 18% 이하

건유기: 17% 이하 / 고능력우: 22% 이하

섬유질 배합사료

(고기소용)

어린송아지: 22% 이하 / 중송아지: 20% 이하

큰소전기: 19% 이하 / 큰소후기: 17% 이하

번식우: 15% 이하

섬유질 배합사료

(젖소용)

어린송아지: 22% 이하 / 큰송아지: 17% 이하

비유기: 20% 이하 / 건유기: 16% 이하

출처: 농식품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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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금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

변경 전 변경 후

사료의 명칭 용도 범위 명칭 용도 범위 허용기준 비고

산란용 어린병아리
6주령 또는

10주령 이전
산란어린병아리 6주령 이전 21% 이하

산란용 

→산란

산란용 중병아리
6~12주령 또는

산란개시 2주전
산란중병아리 6~12주령 18% 이하

산란용 큰병아리
12주령~산란개시

2주전
산란큰병아리

12주령~산란개시

2주전
16% 이하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

산란개시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

산란개시
17% 이하

산란계 산란초기 산란개시~40주령 산란초기 산란개시~40주령 19% 이하

산란계 삭제

산란계 산란중기 40~65주령 산란중기 40~65주령 18% 이하

산란계 산란말기 65주령 이후 산란말기 65주령 이후 17% 이하

산란계 산란종계
산란종계 또는

육용종계
산란종계 산란종계 19% 이하

육용종계 어린병아리
3주령 또는

6주령 이전
육용어린병아리 3주령 이전 20%이하

육용종계 

→육용

육용종계 중병아리
3주령 또는 6주령

~산란개시 이전
육용중병아리

3주령~산란개시

이전
17% 이하

육용종계 육용종계 육용종계 육용종계 16% 이하

육계전기 3주령 이전

육계초기 1주령 이전 23% 이하 신설

육계전기 1~3주령 22% 이하

육계후기
3주령~출하전

7일부터 10일

육계후기 3주령~출하 20% 이하 통합

육계출하
출하 전 7일부터

10일~출하

육용오리 전기 3주령 이전 육용오리 전기 3주령 이전 21% 이하 

육용오리 후기 3주령~출하 육용오리 후기 3주령~출하 19% 이하

종오리 어린오리 3주령 이전 종오리 어린오리 3주령 이전 22% 이하

종오리 육성오리 3주령~산란개시 종오리 육성오리 3주령~산란개시 18% 이하

종오리 산란오리 산란개시~ 종오리 산란오리 산란개시~ 20% 이하

출처: 농식품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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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ICT·정밀영양을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

최근 중국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 양돈 종

합 관리 서비스 도입으로 생산비는 30%, 사료는 10% 줄

이면서 출하기간을 5∼8일 단축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농가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면 

양돈에서는 모돈 두당 연간 출하 자돈 수(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MSY)가 11.1% 늘어나고, 낙농분야

에서는 두당 평균유량이 14.1% 향상되었으며, 한우에서

는 출하두수가 12% 증가, 양계에서는 육성률을 1.6% 높

이는 등 가축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축 생산성 향상은 일정량의 단위 축

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육두수가 줄어들어 온실가

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착유우 10마리에서 생산되던 원유를 8∼9마리의 착유우

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밀

영양기술을 활용하여 개체별 맞춤관리가 가능해지면, 잉

여 영양소의 배출을 줄여 환경부하물질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축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왔고, 

삶의 질 개선이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시장 개방, 환경규제 강화, 질병

관리, 동물복지 등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축산

물의 선택기준도 맛과 기능성을 넘어 본인의 가치 판단에 

기초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있다. 위기는 곧 위대한 기회라고 한다. 앞으

로 주어진 길이 녹록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동안 지

나온 길을 되짚어보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

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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